
<동정자료>

박선호 차관“사망사고 줄이려면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”당부

의왕시 건설현장 찾아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만전 강조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의왕시 소재 

공동주택 건설현장*을 찾아 추락대비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.

* A1, A2 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(의왕장안지구 內)

ㅇ 박 차관은 낙하방지망 뿐 아니라 발코니 및 계단창 등 개구부의 

안전난간 설치 여부, 비계(飛階)1) 등 가시설의 구조 안전 확보 여부를

비롯해 작업자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추락사고 예방 

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.

□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“올해 정부는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

에서의 작업이나 굴착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

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”이라면서,

ㅇ “특히,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, 강풍 등으로 인하여 

작업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자들은 안전난간이나 

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점검하는 등 동절기 

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
2018. 01. 0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1) 비계(飛階) : 건설공사 時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작업발판과 발판을 지지하는 구조물


